
 
 

 

 
 
 
  

주한 미국대사관과 하와이주정부: 

 

한국 신혼여행객을 위한 알로하 신혼 여행 프로그램 발표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공사, 영사과, 하와이 관광청 및 하와이 주지사는 공동으로 

하와이로의 신혼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마이클 커비 총영사는  “ 금번 캠페인은 링글 하와이 주지사가 올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가 가졌던 논의의 결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미국으로의 여행을 증진하는 것이며 하와이 주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 알로하 한국인 신혼여행 프로그램’ 을 신설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가장 로맨틱한 여행지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한국 

신혼여행객들이 하와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 캠페인은 한국 국민들과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하와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자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한국과 하와이간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 하와이에서 한국의 신혼여행객들을 맞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라고 하와이의 린다 링글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저희는 하와이를 신혼여행지로 선택하는데 걸림돌 중 하나가 방문 (B) 비자 예약의 

어려움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결혼준비 기간동안, 

신혼여행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하와이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자 하는 한국인 

신혼여행객들만을 위해 특별히 매월 1,200 개의 비자 예약시간을 비워두기로 

하였습니다. 

 

참여 여행사의 활용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준비서류를 최소화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여행지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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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은 한진관광, 현대 드림 투어, 롯데관광, 범한여행, 세중여행, SK 투어비스 

중 한 곳을 선택해 허니문 여행 상품을 예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와이발 신혼여행객들은 30 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적합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자가 인터뷰시 지참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효한 여권 

ㅇ 신청서 양식 (DS156/157) 

ㅇ 신한은행이 발급한 기계인식 비자 수수료 영수증 

ㅇ 비자 사진 

ㅇ 여행사 확인서 

 

하와이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싶은 한국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거절된 경우 

ㅇ 한국 시민으로서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ㅇ 하와이 이외의 목적지로 여행할 의도가 있을 경우 

ㅇ 실제 부부가 아닐 경우 

ㅇ 하와이에서 허니문을 보내는 것외에 다른 방문목적이 있을 경우 

 

미국대사관에서는 보다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특히 아름다운 하와이의 섬들이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더욱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와이 주정부와 함께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